HPC 시장 분석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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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분석- 2003년 공공기관 프로젝트 중심으로

3년 전 기상청이 HPC 클러스터 슈퍼컴퓨터를 개발, 현업에 적용하면서 클러스터 슈퍼컴퓨터의 가격 대비 성능이 주목받은 이후 대학교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축 성공 사례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으며 올해 또한 많은 공공, 교육기관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준비중인 상태이다. 올해 발표된 시장규모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내년초 기상청까지 이어지는 3대 프로젝트만 600억원 규모를 넘어서고 이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작은 규모의 클러스터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HPC시장은, 위축된 IT경기를 감안하다면, 중소규모의 클러스터업체뿐만 아니라 IBM,HP, 대형SI업체들 참여하는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급속하게 커지는 HPC시장에 발을 담그지 못한다면 어떤 업체도 앞으로의 만개되는 HPC시장에서 영원히 후발업체로 뒤쳐져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올해 발표된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HPC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소개하는 가 되었으면 한다.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당초 지난달말 제안요청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KISTI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IBM·한국HP 외에도 델컴퓨터,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및 ADM측까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클루닉스는 유니와이드(AMD)와 협력하여 금번 사업에 참여할려고 있다. 
　업체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번 프로젝트 수주 자체에도 의미는 의미지만 KISTI가 내년 이후 도입할 슈퍼컴퓨터 4호기에서 클러스터의 비중을 더욱 높일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의 추가사업등 KISTI내에 클러스터사업이 중소규모로 금년 내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 국방과학연구소(ADD)

90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된 ADD는 당초 현재 사용중인 크레이의 장비와 같은 벡터형 장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SMP 방식의 상용서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경쟁구도를 예고하고 있다. 
　또 주 시스템 외에도 보조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러스터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클러스터 전문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 기상청

3000만∼4000만달러 규모로 오는 2006년 10테라플롭스 규모의 성능을 구현하는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상청은 규모 면에서 여느 프로젝트보다 주목받고 있다. 
　기상청은 1호기 도입 때처럼 한꺼번에 시스템을 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새로운 기상모델 개발 등 관련 애플리케이션 준비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개발과 적용기간을 고려해 시스템을 3단계로 나눠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전산센터가 포화상태라 2호기는 외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NECSX-5/28M2 기종은 일부 업무에 대해 1년 정도 사용한 후 시스템 가동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기술적으로는 서버 상용제품을 이용한 클러스터 SMP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 시행될 벤치마킹테스터(BMT)의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기상청에 서버·스토리지 전체 하드웨어 기종을 통틀어 단 한대의 제품도 공급하지 못한 한국IBM은 이번이야말로 ‘구겨진 자존심’을 세울 기회다. 기상청 프로젝트에 대한 IBM의 수주 의지는 IBM 본사가 최근 4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기상청팀’을 한국에 특파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기상청 슈퍼컴 프로젝트가 7∼8월께 예산이 확정된 이후 BMT를 거쳐 내년 1분기나 돼야 하드웨어 공급업체 선정으로 이어짐에도 이미 본사에서 미리 특사를 보낸 것은 그만큼 수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4) 기타

 이외에도 당사의 고객층와 같은 대학중심으로 도입하고자 의지가 상당부분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령, 동국대경우 기술세미나를 개최한 경우를 계기로 전산실에 클러스터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대학의 경우 상당한 잠재고객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경쟁업체 분석

1) 포스테이타

SI사업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리눅스 클러스터 사업을 펼치고 있는 포스데이타(대표 김광호)는 클러스터 시장이 형성될 무렵인 99년 초부터 클러스터 기반 기술을 연구, 2001년 연구소 내에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320 CPU(185 Gflops)의 클러스터를 개발, Top500.org에 184위에 랭크되는 등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지난해부터는 자체 연구활동 외에도 외부사업 부문을 강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 이화여자대학교 등 연구소 분야를 비롯해 포스코 6시그마 통계분석시스템, 서울시 교통흐름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잇달아 수주함으로써 그동안 과학기술연구 같은 한정된 분야에서만 사용되던 클러스터 기술을 산업 및 공공분야까지 확대시키는 등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포스데이타는 특히 ‘스페이스클러스터( http://cluster.posdata.co.kr)’라는 자체 브랜드로 클러스터 고급화를 선언, 그동안 메인슈퍼컴의 보조시스템 정도로만 인식되던 클러스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포스데이타의 클러스터 전략은 우선 기존 기업에서 사용중인 유닉스 서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용 솔루션을 개발하고 확보해 리눅스에 대한 선입견으로 불안해하는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one stop service)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유닉스 기반의 ERP시스템을 리눅스 클러스터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사의 기간시스템으로 리눅스 클러스터를 구축(마이그레이션)함으로써 민간기업의 대표적인 클러스터 적용사례로 활용, 이 부문의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둘째는 차별화된 리눅스 클러스터기반 핵심솔루션 개발로 바이오인포메스틱·I TS분야·생체인식 분야 등에 필요한 솔루션을 산학연 공동개발 및 자체 개발로 진행하고 있으며, 리눅스 관련 솔루션의 성능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리눅스 클러스터 BMT센터를 통해 테스트와 검증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사부문 CMM 레벨4 획득을 계기로 품질관리에도 힘쓰고, 사용자 확대를 위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리눅스 클러스터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 이파워게이트

국내에서 처음으로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서비스임대(ASP)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인 이파워게이트(대표 최은석)는 솔루션 기반의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파워게이트가 자체 개발해 구축한 클러스터 슈퍼컴퓨터를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할 수 있는 ‘슈퍼컴 응용 서비스 개발’ 전략은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이다. 현재 1단계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렌더링 서비스는 미국·일본 등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바이오, 자원탐사 등 사업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서비스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클러스터 솔루션 상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객의 최종 목적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클러스터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업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객이라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TV·냉장고와 같은 어플라이언스 개념을 도입하자는 의도다. 
　이파워게이트의 또 다른 차별화 전략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다. 슈퍼컴퓨터의 발전방향은 그리드 컴퓨팅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국가적·지역적 경계는 무의미하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파워게이트는 클러스터 기술방식을 활용해 미국슈퍼컴퓨팅센터(EPG-USA,2002.2)와 일본슈퍼컴퓨팅센터(EPG-JAPAN,2003.3)를 설립했으며 향후 중국·유럽 등지에 현지 특성에 맞는 슈퍼컴퓨팅센터를 지속적으로 설립, 이들 센터를 모두 그리드로 연결하는 ‘글로벌 그리드 컴퓨팅 센터’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파워게이트는 지난 2001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테라클러스터’ 개발 1단계 사업에서 128CPU 클러스터시스템이 230Gflops 수준의 성능을 보이면서 당시 국내 최고 성능은 물론 본격적인 국내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도입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국립환경보건원(NIER)에서 도입한 화학물질안전관리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유전자 서열 검색용 클러스터 시스템, 서울시립대의 서울GRID센터에 구축된 256PC 클러스터 시스템 등을 주요 사이트로 확보했다. 


3)삼성전자

삼성전자(총괄 정철두 전무)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대학교 항공우주 구조연구실에서 진행했던 180노드급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개발에 참여했다. 이 시스템은 성능면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슈퍼컴퓨터 랭킹 80위(685Gflops/s)에 등록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기반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는 기존 1위 시스템(596Gflops/s)을 제치고 새로운 강자로 기록됐다. 
　이 프로젝트는 초반부터 클러스터 시스템의 비즈니스 표준 제시라는 측면에서 가격대 성능비가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점 설계됐다. 그 과정에서 각 노드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삼성전자에서 적용하는 2웨이 서버용 인텔 E7500 칩세트 기반 보드를 사용, 시스템 전체 속도의 안정성을 추구했다. 
　현재 많은 연구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클러스터 시스템은 각각의 노드가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계정 하나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서 사용된 윈도2000 어드밴스트 서버는 DDNS(Dynamic Domain Name System)와 연동해 관리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액티브 디렉터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각각의 클러스터 노드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묶고 DDNS와 연동하는 액티브 디렉터리를 설치, 각각의 클러스터 노드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윈도 클러스터 시스템이라는 비즈니스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삼성전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HPC 분야 기술력 확보 측면에서는 선진 기술력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을 입증했다고 보고 사업화 및 시장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규모 시스템 개발에 앞서 운영·관리·지원·제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툴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중 사용자와 다중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슈퍼컴퓨터급 대규모 클러스터에 관련된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의 연구 및 클러스터 사이언티픽 애플리케이션의 확보와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리소스 매니지먼트 및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패럴렐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 등 3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98년 11월부터 4노드 및 8노드 클러스터 시스템을 활용, 1년간 인텔과 알파칩을 이용한 클러스터 구성 및 미들웨어군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고, 그 결과 2000년 5월 64노드, 2000년 9월에는 128노드 등 국내 최대 규모의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4)유이와이드테크로놀지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대표 김근범)는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국내 서버업체의 자존심을 지켜오고 있다. 
　슈퍼컴퓨터 리스트에 발표된 도쿄공업대학(톱 500사이트 68위), 미해군연구소(95위) 외에 독일의 다임러벤츠, 미국의 석유회사인 코노코 등 거대 기업군에서부터 코넬·UCLA 등 다수의 미국 대학 연구소들과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유명 대학 연구소까지 다양한 클러스터 컴퓨터 고객사에 ‘아프로 1U’ 시리즈를 공급, 클러스터 컴퓨터 전문기업으로 이미지를 굳혔다. 
유니와이드는 최근 ADM 64비트 칩 ‘옵테론’이 장착된 ‘아프로 하이퍼블레이드 서버’를 출시하며 슈퍼컴퓨터 시장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니와이드는 아프로 하이퍼블레이드 서버는 설계 초기부터 해외 가스·오일 관련 업체들로부터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 정밀하게 분석, 클러스터의 컴퓨팅 업무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설계를 도입함으로써 클러스터 본연의 업무에 가장 충실한 제품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블레이드 형태의 서버임에도 불구하고 미리넷·돌핀·인피니밴드 등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 을 지원함은 물론 전원 케이블의 내장화를 통한 케이블의 간소화, 1개의 랙에 160개의 고밀도 프로세서를 적재하는 고집적도 등 클러스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고려사항이 설계 초기부터 적용됐다. 
　또 서버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인 원격 소프트 온오프 기능은 물론 서버가 하드웨어적으로 정지됐을 경우에도 ‘아웃 오브 밴드 컨트롤’ 기능을 제공, 다수의 서버를 관리하는 사용자 편의성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AMD의 옵테론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서버는 옵테론의 특징인 64비트와 32비트 OS 환경뿐만 아니라 64비트 OS를 사용할 경우에도 32비트로 코딩된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한다. 기존 32비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64비트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췄다. 
　인텔의 제온칩을 이용한 아프로 하이퍼블레이드 서버는 하이퍼스레딩 기술을 이용해 CPU 병렬처리를 통해 CPU 사용을 극대화시켰으며, 533㎒까지 확장된 FSB를 통해 보다 빠른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아프로 하이퍼블레이드 서버는 발표되자마자 아프로인터내셔널을 통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 공급됐으며, AMD의 옵테론 기반 아프로 하이퍼블레이드 서버는 AMD가 지난 22일에 발표한 AMD 옵테론 프로세서가 나오기도 전에 텍사스A&M대학을 비롯해 많은 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주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5)팝아트컴퓨터

팝아트컴퓨터(대표 최순호)는 지난 93년 파바트라는 이름으로 창업한 이래 94년부터 리눅스 보급사업과 DEC의 알파시스템 CPU 및 메인보드를 수입, 리눅스를 탑재한 워크스테이션과 트루64 유닉스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면서 이 분야에 첫발을 내디뎠다. 
　98년 리눅스시스템즈와 리눅스비지니스를 설립, ‘알짜리눅스’를 개발·배포했고, 99년 8월 창투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파바트·리눅스비지니스·리눅스시스템즈를 합병해 리눅스원 창업을 주도한 모체이기도 하다. 
　팝아트컴퓨터는 초기 국내업체인 삼성전자의 알파 CPU 및 메인보드를 기반으로 서버와 워크스테이션 개발·공급에 주력해오다 97년부터 리눅스 클러스터 사업에 본격 나섰다. 
　주요 구축 준거사이트로는 최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계산실(제온 32CPU)이 외부 서비스용으로 추진한 CFD·스타CD 등 공학계산 서비스용 클러스터 슈퍼컴퓨터(과금시스템 및 플랫폼 스케줄러 포함)를 구축한 것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수학연구소의 고속수치연산용 서버,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P4-16CPU), 세종대학교 화학과(P4-8CPU),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전산실습실, 물리화학연구실, 통계역학연구실, 생명과학부, 이론화학연구실,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수학연구소 해석학 및 응용수학 등 순수계산용(32CPU) 클러스터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등 기계항공분야의 열·유체, 화학분야의 구조분석과 단백질 모델링 분석, 생명과학 등 기초과학분야 전반에 걸쳐 고루 분포돼 있다. 
　팝아트컴퓨터는 그간 전국 대학 및 연구소에서 쌓아온 클러스터 시스템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학 실험실과 연구소 등을 타깃으로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영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에는 약 30억원, 작년에는 35억원의 매출을 올린 팝아트컴퓨터는 올해 50억원 매출 목표를 세웠으며, 시장확산과 더불어 매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엔솔테크 
　대덕밸리의 엔솔테크(대표 김해진)는 정보기술(IT)을 생명기술(BT)에 접목해 유전자분석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적인 생명정보학(바이오인포매틱스) 기업이다. 
　엔솔테크의 주력 제품은 ‘진마스터(GeneMaster)’ ‘하이퍼블라스트(Hyper-BLAST)’ 등 유전자분석솔루션을 탑재한 고성능 서버·클러스터 시스템이다. 이 회사는 또 유전자분석솔루션을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관리솔루션인 e카페를 개발해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 
　엔솔테크가 개발한 진마스터는 발현유전자정보(EST) 분석과 기능별 카테고리 설정에 필요한 복잡한 제반 처리과정을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환경에서 통합, 자동화함으로써 바이오 연구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특정 유전자의 발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물정보분석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외부 기관에 EST 분석을 의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절감뿐 아니라 연구 중인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엔솔테크는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 슈퍼컴퓨팅급 108노드 규모인 고성능 블레이드 서버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바이오 클러스터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엔솔테크는 고성능 클러스터 시스템뿐 아니라 시스템에 사용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한 하이퍼블라스트는 바이오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전자 염기서열의 상동성(homology)이나 유사성(similarity)을 비교·분석하는 생물정보 분석 소프트웨어인 NCBI의 블라스트를 병렬화해 개발한 제품으로 하나의 분석작업을 클러스터에서 병렬화해 클러스터 내 노드들을 확장시켜 블라스트 분석 시간을 줄여준다. 16CPU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하이퍼블라스트를 실행할 경우 하루 3만5000개 이상의 블라스트X를 처리할 수 있다. 


7)샌디아시스템즈
　샌디아시스템즈(대표 이승수)는 지난해 7월 리눅스인터내셔널의 하드웨어사업팀이 독립해 설립한 기업이다. 설립 1개월 만인 2002년 8월에 연세대 전자공학부의 16노드 리눅스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규모 인력이지만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샌디아는 부족한 솔루션 기술을 전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연세대 클러스터 시스템 구축이나 NHN의 아바타 클러스터 시스템 구축도 엔버젼스와의 공동 협력으로 완료했다. 또 올 2월의 ETRI 클러스터 구축도 엑설러스코리아와 협력해 유체역학 솔루션을 이용한 대용량·고성능의 유체역학 전용 리눅스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4월 구축한 대용량 신약 개발 시스템도 전문업체와의 합작품이다. 
　특히 올 2월 구축한 ETRI 클러스터 시스템은 70Gflops(실제성능) 이상의 벤치마크 성능을 회사 설립 후 10개월의 짧은 기간에 10군데 이상의 대형 리눅스 클러스터 사이트를 확보한 샌디아는 계산용 클러스터 제품 이외에도 NHN이나 타이젬(최대 바둑 포털 사이트) 등 대형 포털 사이트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샌디아는 ‘넥스트서버’라는 자체 브랜드를 내세워 인텔칩 기반의 타이거 클러스터 및 AMD 기반의 라리온 클러스터를 개발, 구축을 추진하는 등 브랜드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샌디아시스템즈는 올해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리눅스 클러스터 BMT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8)리눅스베이
　리눅스베이(대표 이성섭)는 리눅스 클러스터 시스템 구축과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 솔루션 개발 전문의 젊은 기업으로 리눅스 클러스터사업과 바이오인포매틱스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리눅스베이는 우선 리눅스 클러스터 분야에서 HPC 슈퍼컴퓨팅 모델과 바이오 HPC 모델을 패키지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인포매틱스 연구개발 성과와 통합해 바이오인포매틱스 제품 및 기술을 탑재한 BT 정보처리 전용 바이오 HPC 솔루션 개발 역시 중장기 로드맵에 포함돼 있다. 
　바이오인포매틱스사업의 경우 리눅스베이는 게놈 시퀀싱(whole genome sequencing)의 염기서열을 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고 특허를 확보함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툴을 개발하는 등 유전자학 연구 수행에 필요한 주요 요소를 리눅스 기반의 G 솔루션으로 통합하고 있다. 리눅스베이는 올해 말까지 모든 유전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유전체연구센터에 유전자 서열 정보 분석용 리눅스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학교 농과대학과 배추 게놈 분석 자동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제휴를 체결해 리눅스 클러스터 기반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밖에 현대중공업 선박연구소 리눅스 클러스터 시스템, 포항공대 생물 학정보센터 리눅스 기반 유전체 서열 정보 처리용 클러스터 시스템, 숭실대학교 분자설계연구센터 유전체 서열 정보 처리용 리눅스 클러스터 시스템 구축시 컨설팅을 수행했다. 


9) 아이키스텍
　아이키스텍(대표 조현장)은 96년 법인으로 출발할 당시 POS(백화점 및 대형 할판점 등) 중심의 사업을 펼쳐왔으나 PC클러스터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아이키스텍은 우수한 연산능력을 요구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대비 연산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던 AMD 칩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게 됐으며, KAIST 산하 KIAS(고등과학원)에 한국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CPU 500여개(262노드)의 클러스터 시스템(제네)을 구축했다. 이후 인하대학교(AMD-16노드), 경북대학교 고에너지 연구소(AMD-듀얼 22노드, 인텔 16노드), 화학과(인텔 16노드), 서울대 분자촉매 연구소 및 물리과연구소 등 많은 대학과 기업연구소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이키스텍은 사용자 실정에 맞게 공간·예산·시간절약형 패키지를 출시, 최소한의 셋업작업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키스텍은 보다 쉽고 간편한 운용 및 설치로 범용화된 클러스터 보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형 사업자와는 차별화해야 하는 만큼 소규모 대학연구소나 파일럿시스템 등에 사용하는 저가형 시스템 ‘IKIS-CI08’과 중소규모 연구소 대상의 IKIS-CIG16·IKIS-CAG08 등으로 제품을 세분화했다. 또 아이키스텍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에 64비트 AMD 칩인 옵테론을 장착, 기존 AMD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온도와 공간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10)테라텍 
　테라텍(대표 공영삼)은 지난 93년 영상솔루션,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 전문기업으로 출발해 인텔 서버 플랫폼과 자체 브랜드 ‘테라 서버’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테라텍은 클러스터 서버 전문기업으로 랙타입 1 유닛 제온 듀얼 서버 모델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구성에 필요한 19인치 랙캐비닛, 공유기(KVM:Keyboard Mouse Monitor), 네트워크 장비, UPS,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및 IDE/SCSI RAID 스토리지와 NAS 장비도 공급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인텔 서버 SR1300(7501WV2)과 자체 브랜드 TT1366(7501BR2)은 1 유닛 제온 533㎒ 듀얼칩 서버로 핫스왑 SCSI U320을 지원하며 ECC DDR Reg 메모리, 기가비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강력한 성능의 클러스터 서버다. 
　서울대학교 공대에서는 4대의 제온 2.6㎒ 듀얼 CPU가 탑재된 SC5200(7501HG2)에 클러스터 솔루션이 탑재돼 연구개발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분자설계연구센터에서는 펜티엄4 서버 보드가 탑재된 TT1266 10대를 리눅스 기반 클러스터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테라텍에서는 렌더링 클러스터 서버를 이용한 렌더팜 시장에서도 활발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영상, HDTV, 게임개발, 3D 애니메이션 제작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렌더링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렌더링 클러스터는 랙캐비닛당 84개의 CPU 장착이 가능하며 내장형 지능을 이용해 모든 종류의 렌더링 작업을 완벽히 처리해주는 렌더팜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11)리눅스원 
리눅스원(대표 예종길)은 자체 개발한 자동 설치·복구 모니터링 솔루션인 ‘이지 클러스터(EZ-Cluster)’를 기존 제품에 새롭게 적용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리눅스원은 국내시장이 16노드급 이상보다는 16노드급 이하 클러스터 수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대비해 개인 사용자나 소규모 클러스터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특히 기존 클러스터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소음과 부대장비 관리 등을 개선한 8노드, 16노드급 고성능 클러스터를 데스크톱 형태로 개발, 오는 6월 초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리눅스원은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개발툴 전문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번들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업체와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을 공동 개척할 계획이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타 업체의 클러스터 제품을 사용 중인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 재구매 사용자를 위한 특별 할인정책과 각종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멀티벤더, 멀티운영체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 사용자 매뉴얼과 교재를 발간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해 클러스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기술 전문업체로서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도 주력 중이다. 이 일환으로 클러스터링 프로그래밍 교재(Running MPI Programing)를 발간해 대학교 교재나 연구소용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3. 전략

1) 사업영역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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